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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RA 대응실패로 현대기아차 과징금 최소 4.8조원
윤석열정부, 초동대처 실패한 無능력·無책임 ‘통상참사’

 

전기차 수출 타격으로 내연차 연비규제 적용돼 과징금 납부
온실가스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자동차업계 과징금 훨씬 커져
초안 공개 ~ 수정안 발의 10일간 골든타임에 한국 입장 개진 가능
펠로시 의장 통화 언급無 … 국익이 훼손되는데 눈치가 웬 말인가?

○ 윤석열 정부의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부실 대응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계가 전기차 수
출 타격에 이어 내연차 연비규제 과징금 4.8조원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과징금을 포함해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정부는 IRA 법안 공개를 1주일 뒤 인지하였고, 이후 주미대사관의 상세보고가 접하
고도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을 활용하지 못했고, 수정안 발의와 상원 통과 때까지 10여
일간의 골든타임 놓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통상참사’를 일으켰다.

■ 수출 내연차 연비규제 과징금 4.8조원 추산

 ○ IRA은 배터리 광물과 부품이 북미산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북미에서 최종조립되지 않
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그동안 지급되었던 1대당 최대 7,500$의 세액공제(≒보조금)를 지급하
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액공제 배제로 인한 전기차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
이 대부분이었으나, 내연차 수출에도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은 1975년부터 소형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연비제도(CAFE)
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가 기업평균연비보다 작을 경우 단위 연비
(mile/gal)당 15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내연차 자체로는 연비가 기준보다 높아 과징금 대상이지만, 환산 연비가 좋은 전기차가 기
업평균연비를 상쇄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IRA 시행으로 전기차 판매
가가 1천만원 정도 높아져 9월 한 달 동안 30% 판매 감소를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는 평균연
비를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양이원영 의원실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의 모델별 연비와 기준연비의 격차와 판매
량을 비교·분석하였다(자동차정보 사이트 www.wardsauto.com 자료 활용). 현대기아차는 올해 
1~7월 펠리세이드 등 내연차 15종 24만대, 투싼 등 하이브리드 8종 6만대 등 모두 약 30만대
를 판매하였다.

○ 판매 자동차의 가중평균 연비는 34.0 mile/gal(≒14.5 km/ℓ)으로 2023년 평균연비기준 
37 mile/gal(≒15.7 km/ℓ) , 2024년 49 mile/gal(≒20.8 km/ℓ)에 못미쳤다. 2024년 14.3 
mile/gal(≒6.1 km/ℓ) 만큼의 격차가 예상된다.

○ 1 mile/gal 당 150$의 과징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2023년에 1억7601만$(≒2536억원), 2024년 11억18만$(≒1조5854억원)을 합쳐 2년
간 무려 12억7619만$(≒1조839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1대꼴로 1,243$(≒179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35만대 이외에 미국 현지에서도 48만대
를 생산해 북미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내연차인데, 
국내 생산분의 과징금과 단순비교하면 2조9556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과 현지 생산 전
체로 보면 과징금이 2년간 4조7946억원에 달한다.

○ 자동차업체가 내야 하는 평균연비 과징금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과징금
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청정대기법(CAA)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1대당 37,500$(≒5400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온실가스 과징
금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질 것이다.



■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부실 대응 ‘통상 참사’

○ 정부는 7.27 IRA 초안이 공개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인지했다고 한다. 기존 법안(BBB)를 
모체로 해서 IRA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주미대사관의 전문 1보를 접하고도 무시하였던 것이다. 
현지 한국 기업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손놓고 있었다.

○ 8월 3일과 4일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회담
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좋아져서 전화 통화를 했지만, IRA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주미대사관의 전문 2호가 산업부, 외교부, 대통령실에 전달되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한건지, 보고했지만 무시했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놓쳤다.

○ 이에 대해 산업부는 “IRA 법안이 상원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산업부는 “하원의장에게 공식 우려를 제기하려면 통상규범 
위반 분석과 정무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1주일 동안 국제법 분석과 정무적 판단을 안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
부의 실체이다. 국익이 훼손되는데 눈치가 왠말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손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 7월 28일 전후, 8월 4일 전후에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이 전달되었다. 정부는 윤석열 대
통령을 보호할 생각으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 7.27 초안이 공개되고 8.6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만약 주미대사관의 동향보고를 토대로 제
대로 대응을 했다면 우리의 입장을 수정안에 반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 자동차 연비규제 과징금 추산

※ 미국 자동차 환경규제 제도
 : 교통부(DOT)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와 환경청(EPA)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각각 적용
 * EPA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초과하면 대당 37,500$ 과징금 부과
 * 한국은 자동차온실가스 배출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연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 기업평균연비제도 (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1975년 도입)
 - 취지 : ‘에너지환경보전법(EPCA)’에 따라 소형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
          에너지 비효율 차량에 과징금 부과 → 가격 상승 → 친환경 생산/소비 촉진
 - 경과 : 트럼프정부, 오바마정부 CAFE를 SAFE로 대체하면서 목표를 37mpg로 동결
          바이든정부, 2024~2026 연비기준을 상향 설정 (2026년 49mpg 목표)
 - 주관 : 교통부(DOT) 산하 국립도로교통안전국(NHTSA)
 - 대상·기준 : 제작·수입 판매 자동차(승용차, 소형트럭)의 가중평균 연비
 - 기준 : 현재 37mpg(≒16km/ℓ) → 2024~2026년 49mpg(≒21km/ℓ) 
 - 조치 : 연비기준 미달분만큼 크레딧 구입 또는 과징금 납부 (’22 $140/mpg → ’23∼ $150/mpg) 

※ 평균연비 규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대당 37,500$(≒5400만원) 과징금 부과

< NHTSA CAFE(연료규제) > < EPA GHG >

 * 출처 : Vehicle Fuel Economy and Greenhouse Gas Standards: Q&A (2021.6.)



■ 분석 조건
 - 올해 1~7월 내연차(+Hybrid) 판매량의 연간 환산 댓수가 2023, 2024년에도 동일하게 판매
 - 전기차(+Plug-in)는 세액공제(7,500$)에서 배제됨에 따라 전량 판매가 안된다고 가정
  * 9월 한 달 동안 판매가 30% 급락했고, 관련협회는 증가전망 물량(10만대)의 수출타격을 우려
 - 연도별 (평균연비기준 – 공인연비) × (mpg당 과징금) × (판매 대수)
  * 평균연비기준은 ‘2024~2026년 49mpg(산업부 자료)’를 적용

■ 계산 방식 
 - 모델별 : (평균 연비기준 - 개별 연비) × 판매 댓수 × 과징금
   * 평균연비기준 2022년, 2023년 37 mile/gal(=mpg), 2024년 49mpg  * 과징금 : 150$/mpg
 - 단위 환산 : 1 km = 0.62 mile, 1ℓ=0.264 gal, 1 km/kWh(한국) = 0.62 kWh/mile(미국)
 - 전기차 연비(mile/gal) = km/kWh(한국電費) × 0.62(km→mile, 미국電費) × 82 (석유환산계수) 
 - 연비/전비는 자동차회사 홈페이지 복합연비 평균치
  * 환율 : 1$ = 1441원 (2022.10.3.)

■ 평균연비규제 과징금 총액 : 12억 7619억$ (≒1조 8390억원) * 1대당 평균 1243$(≒179만원)
 - 2023년  1억 7601만$ (≒   2536억원) 1대당 평균 343$(≒49만원)
 - 2024년  11억 18만$ (≒1조 5854억원) 1대당 평균 2143$(≒309만원)

※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 내연차(+Hybrid)의 미국 내 판매량 (2022년 1~7월)

전기차 플러그인 수소차 내연차 hybrid <합계>
39,558 10,452 300 240,454 59,047 349,811
11.3% 3.0% 0.1% 68.7% 16.9% 100%

※ 현대기아차 내연차(+Hybrid) 미국 판매에 따른 과징금 추산 (2023년+2024년)

구 분 국내 생산 미국 생산
판매실적 (올해 1~7월) 30만대 48만대

연간 환산 × 2개년 판매량 103만대 165만대
대당 평균 과징금 179만원 左同 가정
2년간 총 과징금 1조8390억원 2조9556억원

< 합 계 > 총 4조7946억원

 * 국내 생산 35만대 중 내연차(+hybrid) 30만대 적용. 미국 생산은 대부분 내연차
 * 미국 현지 생산은 현대차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기아차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 내연차(+Hybrid)의 연비 및 미국 내 판매량(2022년)

구분 모델 방식 韓연비
(km/ℓ)

美연비
(mpg)

판매량
(1~7월)

현대차 G90 내연차 8.9 20.9 602

기아차 STINGER 내연차 9.9 23.2 5,676

현대차 GV80 내연차 9.9 23.3 9,379

현대차 PALISADE 내연차 10.5 24.6 48,758

기아차 CARNIVAL 내연차 11.0 25.9 12,479

현대차 GV70 내연차 11.0 25.9 10,011

현대차 G80 내연차 11.5 27.0 2,458

기아차 SPORTAGE 내연차 11.8 27.6 15,354

기아차 SELTOS 내연차 11.9 27.9 23,556

현대차 G70 내연차 11.9 28.0 7,904

현대차 KONA 내연차 12.8 30.0 34,444

현대차 VELOSTER 내연차 12.8 30.0 1,303

현대차 ELANTRA 내연차 13.0 30.5 21,053

현대차 VENUE 내연차 13.5 31.8 14,546

기아차 SOUL 내연차 30.5 71.7 32,930

현대차 TUCSON Hybrid 12.8 30.0 17,012

현대차 SANTA FE Hybrid 14.2 33.4 3,771

기아차 SORENTO Hybrid 14.3 33.5 6,267

기아차 SPORTAGE Hybrid 16.0 37.5 6,415

현대차 SONATA Hybrid 19.6 46.1 7,483

기아차 NIRO Hybrid 20.0 46.9 8,880

현대차 IONIQ Hybrid 21.3 50.1 2,872

현대차 ELANTRA Hybrid 56.0 6,347

평균 또는 합계 14.0 34.0 299,500

 * 출처 : 미국 자동차정보 사이트 www.wardsauto.com

http://www.wardsauto.com

